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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다이닝 시공간 전체 보기 – 숲 건지고 나무도 챙기고

요즘 뜨는 국가 지도자로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있다. 그 전에 관심을 모았던 비슷한 출신배경의 폴랜드 대통령 라프 바웬사가 실패한 사람의 모델 케이스라면 룰라는 어떻게 출신배경의 약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성공자의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것인가. 그 해답은 실패한 사람은 보드카 맥주 편향적인 즉 음주 문화가 단선적이었던 반면 성공자는 멀티형 정규 와인문화권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음 사진에서와 같이 룰라 대통령은 출신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중요 행사에 와인병을 직접 들고 비행기에도 올라가는 연기연출 정성을 보여준다.

(이미지 사진)  경제난국 극복에 긴요한 대형 상업용 항공기 생산 개시 이벤트에

샴페인 병을 직접 들고 비행기에 뛰어올라 국민들을 격려하는 룰라 대통령

이같이 음주문화 내지 와인문화가 정규 멀티형 즉 도입부 샴페인, 그 다음 화이트, 레드, 디저트와인 그리고 브랜디와 사후관리 정식 답례편지 등으로 와인 자리 시공간의 전개 흐름에 상응하여 분화 전개되는 교섭문화권에 있느냐 아니냐 여부가 국가의 명운은 물론 개인의 비즈니스나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내 딸들아 부자 남편을 원한다면 이런 녀석들은 피해라 라는 글을 쓴 부자아빠 만들기의 필자 세이노씨의 주장, 남을 배려하지 않는 남자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는 경고와도 일치한다.

그러면 왜 이리 와인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이 필요한지 아래 도표로 요약 정리해보기로 한다.

    시간대 표시부호        교섭 현장의 당면 목표                   매칭 와인
          0                마음 문 열기 – 시작이 반                  샴페인

            *              중간 성과 다지기                          건배사

          1                경쾌한 스타트 – 바람잡이                화이트와인

          2                메시지 감성 이입                        레드와인

             b             회심의 결정타                           비싼 레드와인

          3                심적 부담 안뇽 – 마무리                 디저트와인

             +             맨투맨 패자부활등                       브랜디

          i                붙은 불 바로 계속 지펴대기               담날 인사전화

          F                이어서 정례적으로 사후관리              답례형 인사치레

이 표에서 얘기하는 것은 와인이 밝은 달 아래 혼자 즐기거나 허물없는 옛 친구 몇몇과 마냥 소주 잔 기울이는 그런 낭만적인 자리가 아니고 뭔가 달성해야할 목표와 나름대로의 전략이 개재된 다분히 의도적이거나 비즈니스적이든지 아니면 와인을 대충이 아니라 아주 철저히 만끽하지 않으면 난 이대로 못가 하는 와인사랑이 뜨겁게 표출되고 있지 않는가. 즉 와인은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보조 툴로 아주 철저히 기획되면 그만큼 인생의 즐거움이 커지고 비즈니스도 술 술 매끄럽게 골머리 덜 싸고 진짜 쌈빡하게 진행될 수 있어 좋은 것이다.

이 같이 인생이든 비즈니스든 전략적인 시야에서 와인을 200퍼센트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추천할만한 와인은 옆의 이미지 사진에 나와있는 뉴 무똥 까데 와인이다. 70년 이상 베스트셀러 와인이기도 하며 현대 와인역사를 새로 쓴 올드 무똥 까데의 동시대 리노베이션 모델인 뉴 무똥 까데 와인은 백문이 불여일음이다.

(이미지 사진)  뉴 무똥 까데 레드 라벨 + 와인잔에 담긴 프로모션용 그림

               그리고 화이트 와인 해당 사진도 잇달아 붙임

